[KT 조직개편 관련 성명서]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회사의 밀어붙이기 개편안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노동조합은 CM부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측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은 그간 대규모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CM조직을 비롯한 현업의 업무과부하와 근로조건 악화에 대해 누누이 경고해왔다. 충원은 전혀 없고 고령화된 소수 인력으로 버티다 보니, 고작 서너 명이 지탱하고 있는 지사, 지점이 속출하는 등의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점 단위의 업무수행이 한계에 달했다고 해서, 또는 시장성을 위해 불가피 하다는 이유로 이를 얼렁뚱땅하는 방식으로 성급히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걱정이 큰 데에는 과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력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막무가내로 집행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10년전 다 같이 공멸하기 전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동고동락한 동료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아픔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조합원의 삶의 가치가 존중 받는 대안을 마련하라!
회사가 KT를 단지 경쟁력을 위한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조직을 단시간에 재구성해버린다면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조합원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지 못하고 고용에 대한 스트레스와 만성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업무효율은 커녕 조직의 전반적인 사기를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다. 진정한 개혁과 비전은 무작정 사람을 내보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쉬운 길이 아닌,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조합원의 삶의 가치가 존중 받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조직개편 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조합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 특히,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밀어붙이기식 조직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회사가 끝까지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개편안을 고집한다면 특단의 대책이라도 강구할 것이다. 그 방향과 수위는 전적으로 사측의 전향적 자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같이 사람만 잘라서 생색내겠다는 회사의 인력조정과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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